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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쟁 과 여 성 인 권 박 물 관

  수    신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제    목 : 전시 《남김, 이음: 이곳에서 기억하기》 연계 세미나

            〈재현과 이어가기: 기억, 아카이브의 재구성〉 참여 및 홍보 협조 요청

  

1. 귀 대학원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남긴 증언과 기록, 그리고 이후 이어져 온 활동의 흔적을 

동시대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순회전시 《남김, 이음: 이곳에서 기억하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 본 전시와 연계하여 오는 2026년 10월 17일(토), 기억의 재현과 기록, 아카이브, 전시와 예술적 실천을 함께 살펴

보는 세미나 〈재현과 이어가기: 기억, 아카이브의 재구성〉을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기록되고 수집되며, 다시 읽히고 배열되고 전시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현재

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기록과 아카이브의 구성, 역사적 폭력의 동시대적 재

현, 미투 이후 피해생존자의 경험을 전시로 매개하는 과정, 그리고 남겨진 역사와 증언, 기록에 관계 맺으며 이를 

현재의 작업으로 이어가는 작가의 실천을 서로 다른 연구자, 기획자, 작가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의 재현 방식이나 기억의 방법을 제안하기보다, 서로 다른 연구와 실천을 나란히 놓고 “남겨진 기억은 서로 

다른 형식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읽히고 현재로 이어지는가”라는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 .이에 귀 기관의 연구자 및 학생, 관련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본 세미나에 함께할 수 있도록 행사 안내와 홍보

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시판, 홈페이지, 메일링 리스트 등 가능한 경로를 통해 널리 안내해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세부 일정과 발표 내용, 참여 방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계 세미나 〈재현과 이어가기: 기억, 아카이브의 재구성〉 행사 개요 1부.

연계 세미나 및 전시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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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신청 QR 

붙임 _ 〈재현과 이어가기: 기억, 아카이브의 재구성〉 연계 프로그램 상세 개요

가. 행사명

전시 《남김, 이음: 이곳에서 기억하기》 연계 세미나

〈재현과 이어가기: 기억, 아카이브의 재구성〉

나. 일시

2026년 10월 17일(토) 14:00–16:00

다. 장소

강북노동자복지관 대강당 5층

(서울시 마포구 환일길 13)

※ 전시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외부 공간에서 진행합니다.

라. 발표자 및 발표 내용

이혜린(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남긴 것과 남겨진 것: 아카이브와 예술적 수행〉

기록과 아카이브가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구성하는 방식과, 기록을 생산·수집·분류·배열하는 행위와 예술적 

실천이 만나는 지점을 살펴봅니다.

장나윤(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역사적 폭력의 기억, 동시대 시각문화에서의 재현〉 (가)

역사적 폭력 이후 남겨진 기억과 흔적에 동시대 시각문화가 어떻게 접근하고 이를 재현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가 공식적 역사와 기념의 형식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기억과 반기억의 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지 살펴봅니다.

김보영(〈생존자의 방〉 전시 기획팀)

〈피해생존자의 경험을 남기고 매개하는 과정: 〈생존자의 방〉〉

미투 이후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삶과 기억을 무엇으로 남길 것인지, 당사자가 선택한 물건·글·이미지·기록을 

공적인 전시의 형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떠한 고민과 선택이 있었는지를 실제 전시 준비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한톨(시각예술작가)

〈기억을 이어가는 작가의 실천〉 (가)

이미 남겨진 역사와 증언, 기록에 동시대 작가가 어떠한 위치와 태도로 접근하는지, 이를 현재의 작업으로 옮

기는 과정에서 어떠한 거리와 선택, 윤리적 고민이 발생하는지를 작가의 작업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마. 참여 대상

관련 연구자, 학생, 활동가, 창작자 및 관심 있는 시민

바. 참여 방법

사전 신청

신청 링크: https://forms.gle/1rd1GicmL9mnKRmq7

우측 QR코드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